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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전 세계 도시 및 지역의 요구와 기대를 충족하는 새로운 사회 계약인 ⌜인류 미래를 위한 협약: 사람, 지
구, 정부⌟를 이행하기 위한 세계지방정부연합(UCLG)의 노력의 일환으로, UCLG 문화위원회는 ‘문
화 의제 21’과 그 가이드인 ‘문화21: 행동’을 개편하여 문화적으로 활기차고 공평하며 지속가능한 도시
를 위한 새로운 권리 기반의 글로벌 프레임워크인 ‘문화21 플러스’를 개발하고 있다. 이 글은 2025년
에 발표될 ‘문화21 플러스’ 초안을 소개하고, 현재 진행 중인 초안 작성 과정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고 있
다. 이 초안은 문화, 문화적 권리,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국제적 논의의 최신 내용에 대한 UCLG 및 
UCLG 문화위원회 정책 문서와 자료, UCLG 회원, 협의 메커니즘 및 파트너의 기여에 기반한 연구를 바
탕으로 하고 있다. 이 글은 현재의 공공정책 수립과 지역문화 실천 간의 상호 연계성 그리고 지역 및 글
로벌 과제에 대한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자세히 설명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지역에 필수적인 변혁적 
문화 내러티브에 대한 길을 제공한다. 또한 이 가이드를 각 도시에서 시험하고 문화와 지속가능한 발전
에 대한 학습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추가적인 기회를 보여준다.

키워드:  문화적 권리, 문화정책, 지속가능발전의제, 지방정부, 글로벌 과제, 문화목표(Culture Go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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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세계지방정부연합(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s, UCLG)은 전 세계 도시들의 

글로벌 플랫폼으로서, 국제 수준에서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옹호하며 높이는 역할

을 하고 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발전과 문화적 권리에 대한 분명한 약속이 수많은 UCLG 

문서에 반영되어 있다. UCLG는 2004년에 UCLG 문화위원회의 기초문서인 ‘문화 의제 

21’(Agenda 21 for Culture)을 채택했다. 이는 67개 조항으로 구성된 선언문으로, 지역 문

화정책과 인권, 거버넌스, 지속가능한 발전, 참여 민주주의, 평화 간의 관계를 증명하는 내용

을 담고 있다.

UCLG 문화위원회는 수년 동안 지역 및 지방 정책과 의사 결정에서 문화적 권리를 강화

하고, 평화롭고 다양하며 번영하는 도시와 지역의 기본 요소로서 문화적 권리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는 데 노력해 왔다. 이러한 목표를 위한 중요한 단계로는 ‘문화21: 행동’ (Culture 21: 

Action, 2015), 지속가능발전목표에서의 문화(Culture in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2018) 가이드, 모범 사례 관측소(OBS), UCLG 세계문화정상회의(Culture 

Summit), 멕시코시티 국제문화상(UCLG-Mexico City-Culture 21 International 

Award), 2020 로마 헌장(2020 Rome Charter, 2020), 7가지 요점(Seven Keys) 프로그램 

등이 있다. 이들은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글로벌 대화의 핵심에 문화적 권리를 두고 있는 

인권에 기반한 혁신적인 문화정책을 운영할 수 있는 자원을 제공한다.

문화적 권리에 기반한 혁신적인 문화정책 개발을 위한 한 걸음으로, 그리고 ⌜인류 미

래를 위한 협약: 사람, 지구, 정부⌟를 펼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UCLG 문화위원회는 향

후 지역 문화정책 수립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2025년에 발표될 예정인 ‘문화

21 플러스’(Culture 21 PLUS)는 문화적으로 활기차고 공평하며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새

로운 권리 기반의 글로벌 프레임워크로, 문화정책 수립을 위한 노력에 기여하고 있다. ‘문화

21 플러스’는 지역 정책에서 문화적 권리를 주류화하기 위해 헌신한 UCLG 문화위원회 선도

도시 중 하나인 진주와 같은 도시들의 노력과 작업에서 비롯되었으며, 향후 전 세계 도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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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역 문화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023년 7월 6일 진주에서 열린 ‘문화21 플러스’ 첫 

워크숍은 UCLG 문화위원회의 ‘진주 선도도시’ 프로그램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였다.

2. 문화정책에 대한 권리 기반 접근: UCLG 문화위원회의 기초문서 및 학습 프로그램

1948년 ‘세계인권선언’과 1966년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

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에서 문화생활

에 참여할 권리가 인권으로 인정되었으며, 이는 문화정책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

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문화적 권리 분야의 역대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문화정책에 대한 인

권 기반 접근이 지닌 구체적인 의미를 밝혀왔다. 샤히드 특별보고관은 개인과 집단, 다수와 

소수, 시민과 이주민의 문화유산에 대한 접근, 식별, 해석, 개발, 향유의 권리가 보존/보호 정

책 및 프로그램의 설계와 실행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Shaheed, 2011). 또한 베

눈느 특별보고관은 문화유산 파괴가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했으며

(Bennoune, 2016), 잔타키 특별보고관은 보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데 있어 문화자

원과 문화적 권리의 역할, 그리고 2030 유엔의제 이행을 위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

성에 문화적 인식이 상당히 기여한다는 점을 언급했다(Xanthaki, 2022).

2004년 UCLG 문화위원회의 기초문서인 ‘문화를 위한 의제 21’이 채택된 이후, 지속

가능한 발전의 본질적인 요소로서 문화적 권리를 강조하는 탄탄한 내러티브가 지역 및 글로

벌 수준에서 개발되었다. 이 내러티브는 문화를 지속가능한 발전의 네 번째 기둥으로 통합하

고, 지역 행동과 글로벌 개발 의제의 중심에 두면서 수년에 걸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

었다. 또한, 이즈미르에서 열린 제4차 UCLG 세계문화정상회의의 최종 선언문에서 “자연과

의 조화, 과거와의 조화, 서로간의 조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화와의 조화”로 설명할 수 있

는 새로운 개념의 ‘순환 문화’(circular culture)가 제시되는 등 혁신적인 접근방식이 추진되

었다. 선도도시(Leading Cities), 시범도시(Pilot Cities), 문화21 랩(Culture 21 LAB) 프

문화적 권리를 위한 새로운 글로벌 정책 프레임워크: “문화21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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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들은 이러한 과정을 주도하는 원동력 중 일부다. 이 프로그램들은 시민성, 문화, 지속

가능한 발전 간의 관계에 노력하는 도시들의 지식, 연결성 및 운영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

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국제 가이드인 ‘문화21: 행동’을 기반으로 한다(UCLG 

Culture Committee 2015).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전 세계 도시에서 ‘문화21: 

행동’에 대한 토론과 논의 및 보급이 이루어졌으며, 시범도시들은 그 내용과 이행에 대한 지

역 토론을 조직하기도 했다. 

2015년 빌바오에서 개최된 제1회 UCLG 세계문화정상회의에서 ‘문화21: 행동’이 채택

된 이후, 활발한 도시들은 공공정책 수립과 지역문화 실천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게 되었다. 

도시와 지역들은 지역의 과제와 주민들의 요구에 대응하는 위기 상황에서의 혁신적이고 효

과적인 문화정책, 프로그램 및 행동을 설계하여, 취약하고 구조적으로 차별 받는 집단에 특

히 관심을 기울였으며 민주주의와 지속가능한 발전의 필수 조건으로서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했다(Barbieri 2021). ‘문화21: 행동’은 실현 가능하고 측정 가능한 9가지 약속

과 100가지 행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이는 도

시의 문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다루며, 자체 평가와 동료 학습을 가능하

게 한다.

2018년 UCLG가 발표한 『지속가능발전목표에서의 문화: 지역 행동을 위한 가이드』

(Culture in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 Guide for Local Action)에 기반

한 ‘7가지 요점’이라는 학습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2030 유엔의제와 17개 SDGs의 지역화 

과정에서 문화적 관점을 명시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 의제에서 문화와 문화적 권리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 ‘문화21 플러스’는 이러한 모든 경험과 자원을 바탕으로 전 세계 도시

를 위한 문화적 권리에 대한 새로운 글로벌 정책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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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화21 플러스: 문화적으로 활기차고 공평하며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새로운 

권리 기반의 글로벌 프레임을 향하여 

2013년에 ‘문화를 위한 의제 21’을 운영할 수 있는 가이드가 필요하다는 도시들의 요청에 

따라 탄생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도시들은 글로벌 도전과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지역 정

책과 연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방정부들은 지속가능하고 공평하며 활기찬 문화생태계

와 문화적 권리, 불평등, 건강, 젠더, 기후변화, 기타 위기 등과 같은 이슈와의 상호 연계를 

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가이드를 요구하고 있다. 이 요구에 따라 ‘문화21: 행동’을 이행하면

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2023년에 ‘문화21 플러스’를 개발하는 과정이 시작되었다. ‘문화

21: 행동’이 10년 전에 벨루오리존치(Belo Horizonte), 보고타, 브뤼셀, 부에노스아이레스, 

콘셉시온, 다카르, 가브로보, 리옹, 밀라노, 몬트리올, 뉴캐슬, 라바트, 탈카, 튀니스, 하이커

우, 산티아고 데 칠레, 보드뢰유-도리옹 등 전 세계 30여개 도시에서 진행한 것처럼(UCLG 

Culture Committee 2018), ‘문화21 플러스’는 진주와 멕시코시티에서 선구적인 테스트를 

수행하여 얻은 지역지식과 여러 지역의 특별한 경험을 활용할 것이다.

‘문화21 플러스’의 목적은 두 가지다. 먼저, ‘문화21: 행동’을 검토한 후 향후 몇 년간 지

역 문화정책 수립을 위한 로드맵을 구체화하고, 이를 통해 UCLG가 전 세계 도시 및 지방정

부에 제공하는 학습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혁신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2022년 10월에 

대전에서 열린 UCLG 세계총회에서 채택된 ⌜인류 미래를 위한 협약⌟을 돌봄과 권리에 기

반한 구체적인 행동으로 전개해야 할 필요성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 

UCLG가 2025년에 발표할 ‘문화21 플러스’는 UCLG 협약과 일치하는 새로운 권리 기

반의 글로벌 프레임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보편적 시민권인 도시에 대한 권리를 새

로운 일련의 문화적 권리, 즉 모든 도시 및 지역의 평화와 웰빙의 기반인 지역사회의 문화적 

뿌리, 표현 및 자원을 발견, 창조, 공유, 향유, 보호할 권리 등과 통합한다”(UCLG, 2022). 지

방정부들은 로마헌장에 명시된 대로 모든 시민이 지역사회의 문화생활에 완전히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보장해야 한다(UCLG, 2020).

문화적 권리를 위한 새로운 글로벌 정책 프레임워크: “문화21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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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와 지역 수준에서 활동하는 기타 이해관계자들은 특히 문화적 권리의 행사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파악하고 그 권리를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역량을 구축하기에 좋은 위치

에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 가이드는 보건과 경제 위기, 복잡한 긴급상황,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를 위협하는 압력 등 전 세계적인 사건에 직면하여 지역사회를 활기차고 희망적이며 창

의적으로 유지하고, 불평등과 배제를 방지하며, 문화와 문화권의 자유로운 행사를 돌봄 시스

템의 중요한 부분으로 촉진하기 위해 정책과 프로그램을 조정하려고 UCLG 도시와 지역이 

기울인 노력을 기반으로 한다(UCLG 2020).

또한, 이 초안에는 UCLG 문화위원회의 주요 이정표를 포함한 전 세계 문화정책

의 최신 동향이 반영되어 있다. 문화위원회의 주요 이정표로는, 전 유엔 문화권 특별보고

관인 파리다 샤히드(Farida Shaheed)와 전 기후유산네트워크 코디네이터인 앤드루 포

츠(Andrew Potts)가 2021년에 작성한 성평등 및 기후 탄력적 개발(climate resilient 

development)에 관한 보고서, 돌봄에 기반한 혁신적인 문화적 권리와 정책에 관한 제5회 

멕시코시티 국제문화상, 2022년 9월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문화적 권리 국제회의 ‘몬디아컬

트 +40’(Mondiacult +40)에서 문화목표에 대한 제안을 발표한 ‘문화2030 목표 캠페인’의 

성과 등이 있다(Culture2030Goal Campaign 2022).

‘문화21 플러스’의 내용은 UCLG 문화위원회의 기초문서와 학습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 이전 문서인 ‘문화21: 행동’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업그레이드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a) ‘문화21 플러스’는 ‘문화21: 행동’을 업데이트하고,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포함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문화와 다른 정책 영역 간의 상호작

용을 탐구한다; (b) ‘문화21 플러스’는 문화정책에 대한 자체 평가는 물론, 아직 연구 중인 다

양한 수준의 정책 설계를 위한 새로운 방법론도 포함한다; (c) ‘문화21 플러스’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한 기둥으로서 문화에 대한 UCLG의 비전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UCLG ⌜인류 미래

를 위한 협약⌟에 맞추어 독립적인 ‘문화목표’를 위해 국제 옹호 활동을 강화하여, 지난 10년

간 #Culture2030goal 글로벌 캠페인이 개발한 학습을 반영한다.

두 가이드는 모두 전 세계적으로 적용이 가능하고 그 가치는 도시 및 지방정부의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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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반면, ‘문화21 플러스’는 문화의 개념을 더욱 확장하여 인류가 당

면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일부로서 문화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을 위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길을 제시하며, 돌봄을 지역 정책의 중심에 두고 있다. ‘문화

21 플러스’는 진주시와 같이 최근에 권리 기반의 문화정책, 프로그램, 활동을 개발한 도시의 

지식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다. 이는 보건 위기, 이민, 디지털화, 일자리 창출, 사회 응집력, 

공공 공간 활용, 공공 서비스 제공 등 세계화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고 있는 유사한 문제점과 

관심사를 공유하면서도 규모와 지정학적 맥락이 다른 도시와 지역들의 지역 수준에서의 광

범위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다.

3.1. 도전과제

문화적 권리는 다양성, 포용, 성평등, 기후변화 등과 관련된 지역적, 세계적 도전과제와 위기

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다. 정책 영역에 대한 교차적이고 범분야적인 접

근을 포함한 ‘문화21 플러스’* 의 다차원적인 권리 기반 관점은 다양성과 복잡성을 지닌 도시

를 사회 전체가 평등한 기회의 영역으로 변화시키는 데 새로운 자극을 줄 수 있다.

전 세계적인 논의에서 문화다양성은 인간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하며 사회 조화

와 평화의 핵심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문화21: 행동’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지역의 지속가능

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 문화정책이 다양성, 유산, 창의성을 깊이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화21 플러스’는 다문화, 문화 간 및 세대 간 전략의 통합을 다루고 있다. 특히 원

주민, 소수 민족 및 이주민 공동체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도시 계획, 공공 예술, 박물관, 사회 

문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경제 및 거버넌스 구조에서 식민주의 유산(legacy) 문제 등을 다

루고 지배적인 서술을 재고하며 공식적이거나 주류의 담론에서 벗어난 견해를 고려한다.

1. 문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의 상호작용에 대한 UCLG 문화위원회의 혁신적인 접근방식에 대한 자세
한 내용은 섹션 3.2 “향후 방향”을 참조.

문화적 권리를 위한 새로운 글로벌 정책 프레임워크: “문화21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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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 관점에서 보면, 1995년 ⌜베이징 선언 및 행동강령⌟, 2030 유엔의제 및 SDGs가 

채택된 이후 수많은 노력들 덕분에 전 세계적으로 성평등이 진전되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위

기는 여전히 불평등이 얼마나 지속되고 있는지를 드러냈다. 2021년에 UCLG는 『글로벌 여

성주의의 지방자치단체 운동: 세대 평등을 위한 도시와 지역의 변혁적 노력』(UCLG 2021a)

에서 인권으로서의 성평등에 대한 지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UCLG 문화위원회는 문화정

책과 의사 결정에서 여성의 리더십을 강화하고 도시의 문화 생활과 유산에 대한 여성의 기여

를 인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문화21 플러스’는 이러한 비전에 부합한다. UCLG 문화위원회가 의뢰하고 파리다 샤히

드가 2021년에 작성한 『도시와 지역의 성평등 지원을 위한 문화 행동』 (Cultural Actions 

Supporting Gender Equality in Cities in Territories)보고서의 결과와 권고에 따라, ‘문

화21 플러스’는 도시 및 지방정부가 성평등과 관련된 문화정책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주요 행동 목록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문화21 플러스’는 도시의 네러티브와 유산이 해결

해야 하는 사회적 배제를 고려하면서, 젠더 관점에서 도시를 계획하는 데 특히 중점을 두고 

있다. 도시의 네리티브와 유산은 거리, 공원, 건물 등의 이름부터 기념비, 조각상, 공공 초상

화, 그리고 콘서트, 축제 등의 공공 행사에서의 이야기와 목소리, 지역 박물관, 문화센터에 이

르기까지 다양한 부분에서 존재한다(Shaheed 2021).

UCLG는 또 다른 주요 글로벌 과제인 기후행동과 지역적 관점에서 기후변화의 영향

에 대한 인식 증진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러한 노력들은 ‘UCLG 더반 정치 선언’(2019)과 

UCLG 매니페스토 “미래를 위한 생태학”, “문화의 미래”, “회복탄력성의 미래”에 담긴 생태

적 전환의 원칙을 통해서, 그리고 2022년 UCLG 세계총회에 참석한 다양한 시민사회 네트워

크가 작성한 “기후를 위한 문화 의제: 기후행동의 기둥으로서 문화의 힘 활용”,*  UCLG ⌜인

류 미래를 위한 협약⌟의 지구를 변화시키기 위한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져왔다.

2. 기후유산네트워크, 기후기회, 국제자연의권리연맹, 국제원주민여성포럼, MCR2030 등은 2022년 
UCLG 세계총회에서 “기후와 문화” 민간참여 회의를 구성했다. 이 민간참여 회의는 지방정부들과 국
제적으로 조직된 시민사회 간의 체계적인 대화로 이루어졌다. 이 대화는 청년, 페미니즘, 접근성의 주
제와 관련된 3개의 소그룹 회의의 참여와 UCLG UBUNTU 자문단의 기여로 더욱 강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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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UCLG 문화위원회는 2015년에 기후행동과 문화와의 관련성에 참여했다. 따라

서 문화위원회는 ‘문화21: 행동’의 9가지 약속 중 하나인 “문화와 환경”에 전념하고, “문

화, 기후변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 개요”(Culture, Climate Chang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2016)라는 문서를 발표했다. 또한 기후 탄력적인 미래를 향한 우호적

인 문화 조건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문화 기반 전략의 잠재력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

해 『기후 탄력적 개발에서 문화의 역할』(The Role of Culture in Climate Resilient 

Development) 보고서를 전 기후유산네트워크 코디네이터인 앤드루 포츠에게 의뢰하여 작

성하도록 했다. 이 보고서는 연구와 33개의 요약된 사례연구를 바탕으로 도시와 지방정부가 

지역정책에서 고려해야 하는 6가지 정책 영역을 공유하고, 이 분야에서 활동 중인 이해관계

자들이 더 나은 발전을 위한 출발점으로 삼도록 한다. 6가지 정책 영역은 (1) 새로운 미래 상

상, (2) 기후 취약성 이해, (3) 탄소와 교류, (4) 다양한 파트너와 교류, (5) 시너지 모색 및 트

레이드오프 준비, (6) 형평성과 기후정의(Climate Justice) 주목 등이다.

앞서 언급한 연구와 문서에서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21 플러스’는 종종 잊혀지기 

쉬운 생태 위기의 문화적 차원을 탐구하고, 도시와 지역이 직면하고 있는 복잡한 기후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시민사회가 설계하고 실행한 조치를 기반으로 한다. ‘문화21 

플러스’는 기후 완화, 적응, 손실 및 피해에 대한 계획, 기후 역량 강화를 위한 행동을 추진하

기 위해 문화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기후 계획 시스템을 촉진한다. 이러한 모든 노력은 돌봄

에 기반한 관점에 중점을 두고 있다.

3.2. 향후 방향

‘문화21 플러스’는 지속가능한 도시와 지역으로 나아가기 위해 문화적 전환을 촉진할 수 있

는 탄탄한 방향을 제공한다. 이러한 전환은 차별, 소외, 폭력을 정당화하면서 모든 경험, 견

해, 필요, 열망의 포용을 방해하고 문화생활에 대한 의미 있는 참여 등 인간 발전의 잠재력

문화적 권리를 위한 새로운 글로벌 정책 프레임워크: “문화21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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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축소하는 행동, 신념, 전통, 의식, 관습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UCLG Culture 

Committee 2023). “문화는 인간다움의 핵심이다. 문화는 취약성과 불완전성을 모두 지닌 

우리의 집단적인 인간성을 나타낸다. 여기에는 창조적 천재성, 지식 추구, 혁신, 즐거움뿐만 

아니라 그 반대 측면인 편견과 배타적 행동 등도 포함된다”(Shaheed, 2021)는 점을 인정하

면서, ‘문화21 플러스’는 포용적이고 역동적인 문화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뿐

만 아니라 문화생태계의 번성을 방해하는 것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문

화위원회가 2030년 유엔의제의 SDGs와 문화적 요소 간의 상호작용에 대해 다룬 새로운 분

석에서 발전된 것이다.

최근 발간된 “SDGs 달성을 위한 문화 진흥: 지방정부가 문화유산과 지속가능한 도

시 및 지역을 증진하는 방법”이라는 논문 내용 중 ‘문화와 SDGs의 상호작용 분석’(UCLG, 

2023)에 따르면, UCLG 문서에 대한 문헌 검토에서 도출된 일련의 짧은 문항들은 문화정책, 

프로그램 및 행동과 17개 SDGs 각각의 달성 사이의 실제 상호작용을 -3에서 + 3까지 7점 척

도를 사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 논문은 2023년 7월 16일 뉴욕에서 개최된 ‘지속가능발전

에 관한 고위급 정치 포럼’(HLPF)에서 발표된 지방정부 글로벌 전담팀(Global Taskforce, 

GTF)의 제7차 연례 보고서인 『SDGs의 지역화를 향하여』(Towards the Localization of 

the SDGs)에 실린 여러 편의 논문 중 하나다. 이 방법론은 2016년 국제과학연맹위원회가 발

간한 『SDG 상호작용 가이드』(ICSU 2017, 23)에서 사용된 것으로, 문화적 요소와 SDGs

의 시너지 효과(녹색)와 상충 관계(붉은색)를 시각적으로 종합해서 보여준다. 그림 1에서는 

각 문항이 서로 다른 높이로 쌓여 있고 관련성 수준에 따라 색상 등급이 표시되어 있다. 

예를 들어, 다음은 분석 대상 147개 문항 중 두 가지 문항이다. “문화다양성을 문화정책

의 목표로 인식하고, 이주, 난민 및 국내 이주를 해결하기 위해 문화 간 대화와 적극적인 참

여를 통합한다”는 SDGs 10과의 상호작용에서 플러스 3점(+3)을 얻었고, 반면에 “인권과 민

주적 절차에 반하고, 여성, 소녀 및 기타 사람들의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대한 권리 침해를 

정당화하는 문화적 서술과 관행”은 SDG 5와의 상호작용에서 마이너스 3점(-3)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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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석은 지속가능한 발전에서의 문화의 역할을 총체적으로 요약하고 있다. 긍정적인 

상호작용으로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동력이자 핵심 조건이며 도시와 지역의 고유 자산인 

문화와 유산,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강화하는 문화 경관의 중요성, 동네를 활성화하여 지방 

분권화를 촉진하는 문화 계획의 관련성 등을 강조한다. 부정적인 상호작용에는 젠트리피케

이션과 그로 인한 도시 지역의 정체성 상실과 관련된 문제를 더 잘 해결하기 위한 문화부문

과 문화정책의 필요성, 문화 목적의 이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이 포함된다. 주요 결론은 

문화정책, 관행 및 행위자를 모든 SDGs 달성을 위한 핵심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긍정적인 상호작용과 부정적인 상호작용은 우선순위 영역이나 문화적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영역으로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유엔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에 문화를 완전히 통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림 1. 문화와 SDGs의 상호작용

문화적 권리를 위한 새로운 글로벌 정책 프레임워크: “문화21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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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독립적인 문화목표(SDG18)를 만드는 것이라는 전제조건을 가지고 2024년까지 계속

될 예정이다. 이 목표는 특히 문화부문에 중점을 두면서 정책과 프로그램에 일관성을 제공하

고 이해관계자들의 권한을 강화하여 모든 SDGs를 달성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문화목표는 지속가능한 발전에서 문화의 역할을 옹호하는 글로벌 문화 네트워크가 

2013년부터 시작한 #Culture2030Goal 캠페인이 추구하는 비전이다. #Culture2030Goal 

캠페인은 2015년 9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의 변혁: 2030 지속가능발전 의

제”(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에 

문화를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 지난 몇 년 동안 #Culture2030Goal 캠페인은 자발적 지

역 평가(Voluntary Local Reviews, VLRs) 및 자발적 국가 평가(Voluntary National 

Reviews, VNRs)* 의 문화적 요소에 대해 심층적인 분석을 하고, 2022년 유네스코와 멕시

코 정부가 주최한 ‘몬디아컬트 +40’ 세계 회의에 참가하는 등 글로벌 개발 의제에 영향을 미

치기 위해 수많은 문서를 작성하고 고위급 행사를 조직해왔다. ‘몬디아컬트 +40’ 회의에서 

#Culture2030Goal 캠페인은 “모두의 행복을 위한 문화 지속가능성 보장”을 위해 전용 목

표의 초안인 “문화목표는 우리 공동의 미래를 위해 필수적이다”라는 문서를 발표했다. 이 초

안에는 문화적 권리를 기반으로 하는 10가지 세부목표가 포함되어 있다(Culture2030Goal 

Campaign 2022).

지난 10년 동안 전 세계 지방정부들은 인류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화적 권

리의 잠재력을 강화하는 글로벌 비전을 마련했으며, 글로벌 개발 의제에서 문화목표는 돌

봄 기반, 민주주의 기반의 해결책으로 나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로 자리 잡았다. 

2013년 3월부터 지방정부 글로벌 전담팀(GTF)의 촉진자로서 UCLG의 역할에는 유엔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와 신도시 의제(New Urban Agenda)에 대한 지방정부 의견의 일부로 문

화 증진이 포함되고 있다. 그리고 2022년에 GTF는 2030년 이후의 글로벌 개발 의제에 독립

3. 2030 유엔의제의 이행에 있어 문화적 요소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2030 의제 이행에서의 문화』 
(Culture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2019) 및 『SDGs 지역화에서의 문화: 자
발적 지역 검토 분석』 (Culture in the Localization of the SDGs: An Analysis of Voluntary 
Local Reviews, 2022) 보고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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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문화목표를 촉구하는 ‘몬디아컬트 +40’ 성명서를 발표했다. ‘몬디아컬트 +40’의 최종 선

언문에는 예술가의 사회적, 경제적 권리, 예술의 자유, 원주민 공동체가 조상의 지식을 보호

하고 전승할 권리, 문화 및 자연 유산의 보호와 증진 등 공공 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하는 일련

의 문화적 권리가 포함되었다. 또한 이 선언은 “문화를 글로벌 공공재로서 확고히 자리매김

하고, 2030년 이후의 개발 의제에서 문화 그 자체를 구체적인 목표로 통합해야 한다”는 필요

성을 확인했다.

4. ‘문화21 플러스’의 구조, 자체 평가 및 정책 설계 방법론

‘문화21 플러스’는 구조 측면에서 볼 때 권리, 공동체, 번영, 영토(지역), 자연, 거버넌스 등 6

개의 블록과 30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영역에는 지방정부의 업무에 대한 세부지침

을 제공하는 200개의 구체적인 목표 목록이 포함되어 있다. 이 모든 범주는 UCLG ⌜인류 미

래를 위한 협약⌟의 세 가지 주요 초석인 사람(블록 2와 3), 지구(블록 4와 5), 정부(블록 1과 

6) 아래 분포되어 있다. 

• 블록 1: ‘권리’는 문화적 권리와 예술 생태계의 활력을 다루며, 공동재 개념과 문화 공공서

비스에 대한 공동 관리 메커니즘을 핵심 요소로 삼고 있다.

• 블록 2: ‘공동체’는 전통지식과 취약계층을 고려한 포용, 건강, 교육, 성평등, 평화 등의 사

회적 이슈에 주로 초점을 맞춘다.

• 블록 3: ‘번영’은 경제, 양질의 일자리, 관광, 기술을 다루며 젠트리피케이션과 같은 개념을 

통합한다.

• 블록 4: ‘영토’는 문화유산, 공공예술, 건축, 디자인, 공공 공간 분석에 있어 탈식민주의 서

사 방식을 포함한 도시 및 영토 계획에 관한 것이다.

• 블록 5: ‘자연’에서는 자연유산과 경관, 생물다양성, 기후변화, 생태적 전환, 음식과 미식 등 

환경 문제를 주요 요소로 다룬다.

문화적 권리를 위한 새로운 글로벌 정책 프레임워크: “문화21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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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 6: ‘거버넌스’에서는 효과성, 투명성, 신뢰를 높이기 위한 커뮤니케이션을 포함한 문화

정책과 참여 메커니즘의 핵심을 살펴본다.

섹션 3에서 언급했듯이 ‘문화21 플러스’는 ‘문화21: 행동’과 같이 문화정책에 대한 자체 평가

를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도시의 필요와 관심에 따라 다양한 수준에서 권리에 기반한 정

책 설계를 위해 새로운 방법론을 개발한다. 도시들은 지역의 과제를 파악하고 6개 블록과 30

개 영역 또는 200개 행동 중 하나를 선택하여 문화정책 및 프로그램과의 연관성을 반영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문화적 권리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반한 문화 전략을 위해 구체적이고 

그림 2. 문화21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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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 가능한 행동에 합의하도록 요청을 받는다. 2023년 11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더블린

에서 열리는 제5차 UCLG 세계문화정상회의에서는 한 세션을 할애해 회원과 파트너들에게 

‘문화21 플러스’를 소개하고 진주와 멕시코시티에서 실시한 테스트의 첫 번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4.1. 진주시의 ‘문화21 플러스’에 대한 협력 활동

진주시는 2019년에 UCLG 문화위원회의 시범도시가 되었다. 유네스코 공예 및 민속예

술 창의도시로 지정된 진주시는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두 차례의 자체 평가 워크

숍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하여 진주시 문화정책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첫째, 공예 분야의 지역 예술 생태계 강화, 둘째,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과 이웃의 문화생활 참여 장려, 셋째, 공공 공간의 문화적이고 창의적인 활용 촉진이라는 구

체적인 방안으로 정책 혁신을 이끌어냈다(UCLG Culture Committee 2020b). 2022년 6월 

28일 개최된 최종 회의에서 강조된 권고사항으로는 소외계층을 지역 문화생활에 지속적으로 

포함시킬 필요성, 진주시 문화자산의 국제화, 모두를 위한 문화활동 증진을 위한 공공 공간

의 효과적인 활용 등이 있다(UCLG Culture Committee 2022).

진주시는 글로벌 시범도시 프로그램 참여의 성공으로 문화적 권리와 지속가능한 발전 

정책을 이행한 경험이 있는 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선도도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

다.* 이러한 틀 안에서 선도도시로서의 활동으로 진주시는 2023년 7월 6일 세계 최초로 ‘문

화21 플러스’ 초안을 분석하고, 지역 문화정책과 이 초안에 있는 6개 블록 및 30개 영역의 연

관성을 파악하기 위한 자문 워크숍을 개최했다. “진주와 가장 관련성이 높은 블록은 무엇인

가요?”, “진주와 가장 관련성이 높은 영역은 무엇인가요?”, “진주 선도도시 프로그램의 틀 안

4. UCLG 문화위원회 시범도시 및 선도도시로서 진주시의 발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웹페이지
(https://www.agenda21culture.net/our-cities/jinju)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화적 권리를 위한 새로운 글로벌 정책 프레임워크: “문화21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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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심화할 가치가 있는 영역은 무엇인가요?” 등의 질문에 대한 참가자들의 의견은 문서 최

종본에 반영되고 지속적인 협의 과정을 거쳐 집단적인 성찰, 경험 및 교훈을 바탕으로 진주

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나갈 것이다.

그림 3과 4. 2023년 7월 6일 진주에서 열린 ‘문화21 플러스’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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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문화관광재단에서 열린 워크숍 결과, 참가자들은 ‘번영’을 가장 연관성이 높은 블록으

로 선택했고, ‘권리’와 ‘영토(지역)’이 그 뒤를 이었다. 현재 ‘문화21 플러스’에서 가장 의미 있

는 영역에 대해서는 ‘예술가와 문화 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경제적 여건’을 1위, 

‘문화와 시민 참여’를 2위, ‘사회 응집력과 포용, 빈곤과 불평등’을 3위로 선택했으며, ‘문화와 

교육’과 같은 득표수를 기록했다. 진주 선도도시 프로그램의 틀 안에서 심화할 가치가 있는 

분야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것은 ‘문화 공공 관리 시스템’이었고, ‘문화와 교육’, ‘문화창의산

업, 고용과 생계’, ‘예술가와 문화 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경제적 여건’, ‘문화와 

지속가능한 관광’, ‘문화와 기후변화’ 순으로 나타났다.

참가자들은 또한 진주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 프로그램, 진주 민속예술 보급 프로젝트, 

K-기업가정신센터와 같은 지역 문화정책과 프로그램을 관련 영역과 연계하기도 했다. 이 결

과는 2023년 7월 7일 “문화생태계 구축과 활성화” 주제로 열린 제8회 진주 유네스코 창의도

시 국제학술토론회와 공식적인 UCLG 선도도시 출범식을 통해 발표되었다.

5. 결론 

문화적 권리는 지속가능한 문화정책의 핵심이며, 따라서 평화롭고 다양하며 포용적이고 번

영하는 도시와 지역을 위한 열쇠이기도 하다. 생명력 있는 문화생태계를 구축하고 유지하려

면 시간, 자원, 회복력, 의지, 그리고 전 세계 도시와 지역의 경험에 기초한 건전한 권리 기

반 지역 정책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 지방정부는 문화적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사람들이 공

통의 문화적 표현과 자원을 발견, 창조, 공유, 향유,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UCLG 

2020), 인류를 위한 더 나은 미래를 집단적, 창의적으로 상상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문화21 플러스’는 문화적 권리를 위한 새로운 글로벌 정책 프레임워크로 UCLG 도시들

의 경험과 성과를 기반으로 하며, UCLG 문화위원회 가이드인 ‘문화21: 행동’을 업데이트한 

것이다. 이것은 가장 시급한 글로벌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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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지역의 지속가능한 문화정책을 개선할 것이다.

진주를 포함한 많은 도시들은 헌신과 결단력을 가지고 문화적 권리를 위한 새로운 정책 

프레임워크인 ‘문화21 플러스’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 프레임워크는 글로벌 개발 의제에 부

합하고 UCLG 협약을 지지하고 있다. 전 세계 도시들이 이 가이드를 테스트하여 모두를 위한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는 적절한 프레임워크를 공동으로 만들어 갈 것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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